
 

2009 년 유월절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9 년 4 월 7 일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은 벤자민 네타냐후를 총리로 한 새 정부를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직책에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딤전 2:1-4, 잠 21:1).  

 

외무부 장관 아비그도르 리버만은 수 차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안을 주는 거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랍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이스라엘만 양보하는 

것이 아닌, 참으로 ‘주고 받는’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시점에 리버만을 가장 격하게 비난하고 있는 사람은 반대편 지도자이자 전 외무부 

장관인 찌피 리브니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네타냐후에게 연정 하의 외무부 

장관직을 제의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아랍 문제에 정통한 이스라엘 최고의 TV 리포터 에후드 야아리는 말하기를, 리버만에 

대한 반응은 아랍 세계에서보다 이스라엘 자유 언론 가운데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유월절과 세례 

 

유월절에 대해 랍비들이 발언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세대의 각 사람은 자신이 

직접 출애굽한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약에서 각 

사람이 예슈아의 죽음과 부활에 직접 참예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상 물에 잠긴다는 것의 의미는 예슈아의 죽음과 장사,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롬 6:4-5).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실 때 믿음의 선포로 왜 물에 잠기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과 메시아의 부활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같은 때에 일어났습니다.  



 

요 20:1 –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출 14:27 –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유월절 후 셋째 날 약 새벽 5 시경, 아직 어두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물을 

건너갔습니다. 그와 똑 같은 시각에, 그러니까 유월절 후 셋째 날, 예슈아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사 무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으로 홍해 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고전 10:2).  그리고 모든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참예하는 것입니다(고전 

5:7).  홍해 물과 세례의 물은 하나님께서 같은 체험을 위해 고안하신 것입니다. 둘 다 

강력하면서 자유를 주는 것들입니다. 예슈아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성도들은 

이집트로부터의 개인적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월절과 종말 

 

랍비들은 또한 “마지막 구속은 처음 구속과 같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메시아의 오심이 이집트로부터의 대탈출 이야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댄 저스터가 쓴 “요한 계시록: 유월절이라는 열쇠”를 보면, 요한 계시록과 출애굽기 

사이의 유사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계 11)은 모세와 아론에 견줄 수 있습니다. 

바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환란 때의 재앙들은 출애굽의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 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 이집트의 고센 땅에 남아있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하심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사 이집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환란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 받을 것이요 그로써 온 세상에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고센의 빛 (출 8:23)”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과 시온주의 

 

2,000 년의 유랑 생활 후 이 시대에 회복된 국가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다시 모으심은 출애굽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렘 16:14-15 – "그 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 두 단계의 계시와 기적이 한 계획 안에서 함께 일어남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월절의 증거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많은 가정 가운데에는 친척 중에 예슈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슈아를 믿는 자신의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통해 메시아의 상징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의 언약적, 예언적 의미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역전 

 

2,000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예슈아를 거부함으로 스스로에게 저주를 부으며 

선포했습니다. 

 

마 27:25 –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오" 

 

이 저주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시와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모든 나라로 추방되어 고통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슈아의 피는 저주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 민족에 

의해 축복으로 선포될 때, 얼마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롬 11:15 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흩고 파괴했던 동일한 능력으로 모으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교회의 연합, 성도들의 추수, 하나님 나라의 강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저희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저주를 역전시키기 위해 한 목소리로 

연합합니다. 예슈아의 보혈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있고, 악이 아닌 선이 함께 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계에 

축복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Shaul Byunghyun Go 


